
- 1 -

보 도 자 료

배포일자
2021년 7월 8일(목)

총 2매

담당
부서

보건환경
연 구 원 담 당 자

∙생활환경과장 방준상 ☎ 440-5631
∙담당자 진용균 ☎ 440-5659

사진 ▣ 없음  □ 있음 참고자료 ▣ 없음  □ 있음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지속적 악취실태조사로 안전한 대기환경 만든다.

인천시, 상반기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“기준이내”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시민의 악취에 따른 피해 예방과 쾌적한 

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

한다고 밝혔다.

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, 악취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이 둘 이상 

인접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의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·

관리되며, 악취개선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.

인천시는 11개 지역 80지점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, 

2021년 상반기에 실시한 악취실태조사 결과 80지점에 대한 240건 검

사 모두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조사됐다. 

악취는 순간적·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소멸하는 특성이 있어 악취 민원을 

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등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

필요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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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면밀한 악취 모니터링을 위해 측정 횟수를 

기존 주간 1회에서 새벽, 주간, 야간 3회로 강화해 복합악취 및 지정

악취물질 등 총 23항목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.

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악취는 대표적인 감각공해물질로, 개인에 

따라 기준치 이내 농도에서도 피해를 호소 할 수 있다.며 “악취실태

조사 및 다양한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해 효율적인 악취관리를 

통한 시민건강보호 및 적극적인 대기환경 관리에 집중하겠다.”라고 

말했다.


